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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기업 고도화설비 증설 “봇물”
SK, 인천정유에 FCC 양도 … S-Oil과 GS․현대오일도 증설 이어져

SK가 그룹 계열 SK인천정유에 고도화 설비를 양도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정유산업의 고도화 설비투자 

바람이 새삼스레 조명받고 있다.

고도화 설비는 원유를 정제한 뒤 남는 중질유(벙커C유)를 재처리,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와 등․경유로 바

꾸는 시설로 산업계에서는 돈 되는 설비로 통한다.

고도화설비는 SK가 인천정유에 투자금액만 받고 넘기기로 한 접촉분해 방식의 FCC와, 수첨분해 중심의 

HOU로 대별되며, FCC는 촉매와 중질유를 접촉시켜 주로 휘발유와 프로필렌(Propylene)을 만들고, HOU는 수

소와 촉매를 첨가해 중질유를 분해한 뒤 주로 등․경유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값싼 중질유를 돈 되는 경질유 등으로 탈바꿈시키니 국내기업들이 고도화 설비 증설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

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9월26일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S-Oil은 원유 정제 규모(이하 하루 기준) 면에서는 57만5000배럴로 시장 3

위이지만 HOU와 FCC 각 6만5000배럴씩 모두 13만배럴의 고도화 설비를 갖추어 고도화 비율(22.6%)에서 만

큼은 수위를 달리고 있다.

S-Oil이 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S-Oil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 건설하려는 서산 공장에 15만배럴 규모의 고도화 설비를 추가함

으로써 고도화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내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84만배럴의 원유 정제 능력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SK도 HOU(4만5000배럴)와 FCC(5만6500배럴) 등 10만

1500배럴의 고도화 설비를 갖추어 고도화 비율이 12.1%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인천정유측에 넘긴 FCC(6만배럴), 그리고 인천정유가 인천 지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5만5000배럴의 

설비까지 합치게 되면 SK와 인천정유 합산 고도화 비율은 14% 가량으로 늘어난다.

다만, 인천정유측은 FCC 양수에 따른 투자 부담 등을 감안해 인천에서 검토해온 5만5000배럴의 고도화 설

비 계획 추진은 당분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9만배럴 가량의 고도화 설비를 가진 GS칼텍스는 5만5000배럴 규모의 증설을, 또 현대오일뱅크도 

현재의 4만3000배럴에 향후 7만배럴의 증설을 각각 계획하고 있다.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설비 증설에는 각기 조원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장 관계자는 “중동산 원유를 기준으로 볼 때 정제시 나오는 벙커C유 분량은 전체 원유의 40% 가량인데 

그대로 팔 경우 고도화 설비를 통한 재처리로 휘발유를 만들어 팔 경우에 비해 배럴당 평균 28달러의 매출 손

실을 본다”면서 “따라서 고도화 설비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양산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시장 관계자는 “글로벌 차원에서 유수의 정유기업들이 고도화 설비 증설에 너무 많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고, 투자금액 역시 크기 때문에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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